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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보행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스쿨

존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11건이나 발생했으며, 2022년 12월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 4월에도 대전광역시 서구 중학교 인근 스쿨존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각각 초등학생이 사

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스쿨존 내 설치된 

안전시설 현황과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에 설치된 안전시설 현황과 관련 규정

을 조사 ‧ 분석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용 안전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였다.

핵심용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보도안전시설, 방호울타리, 보행자 사고

ABSTRACT

Accidents involving deaths of children and pedestrians continue to occur in child protection zones, also known as school zones. Over the 

three years from 2019 to 2021, 11 child deaths occurred in school zones in Korea. In December 2022, a fatal accident occurred among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n a school zone near an elementary school in Gangnam-gu, Seoul. In April 2023, an accident occurred in which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died in a school zone near Seo-gu Middle School in Daejeon and an elementary school in Yeongdo-gu, 

Busan. Until recently, child deaths continued to occur on sidewalks in child protection zones. It is time to closely review the status of 

safety facilities installed in school zones and related regulations.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facilities and 

related regulations installed on sidewalks in child protection zones in Korea, and identified matters necessary for institutional improve-

ment regarding safety facilities for sidewalks in child protection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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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처음 지정되었으며(Kim, 2017), 2022년 기준 전국에 16,64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Statistics 

Korea, 2023).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구역과 구분되도록 노면을 붉은색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노란색 신호등, 어린이보호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환경개선에도 불

구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미만 아동은 총 34명이나 된다(Byeon, 2023). 특

히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만 7세)이 교통사고로 사망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9년 12월 24일 개정 공표된 도로교통법에 따

라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주의로 인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총 

1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였다(Byeon, 2023). 그리고 최근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스쿨존 인근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이력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Recent accident history of children in school zones

Date (time) Accident location Summary

December 2, 2022

(around 5 p.m.)

School zone near Eonbuk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Cheongdam-dong, 

Gangnam-gu, Seoul-si

An accident in which a drunk driver struck and killed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9 years old) who was leaving after 

classes

December 17, 2022 

(around 9 a.m.)

Pedestrian crossing 15 m in front of the 

school zone near Semyeong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gok-dong, 

Gangnam-gu, Seoul-si

An accident in which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12 years old) 

was struck and killed by a bus that skidded on snow due to a 

broken brake system

April 8, 2023 

(around 2 p.m.)

School zone near Tanbang Middle School 

located in Dunsan-dong, Seo-gu, 

Daejeon-si

An accident in which a drunk driver crossed the curb and rushed 

onto the sidewalk, killing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9 years 

old) walking on the sidewalk

April 28, 2023

(around 8 a.m.)

School zone near Cheongdong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Yeongdo-gu, Busan-si

An accident in which a elementary school student (10 year old) 

was hit and killed by a cylindrical cargo invaded the sidewalk

May 10, 2023

(around 12:30 p.m.)

School zone near Homaesil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Gwonseon-gu, Suwon-si

An accident in which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8 years old) 

was hit and killed by a city bus that violated the right turn signal

June 19, 2023

(around 4 p.m.)

School zone near Baeks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Buk-gu, Busan-si

An accident in which a teacher in her 20 s was hit by a truck and 

lost consciousness in front of the elementary school where she 

worked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국회는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Hong, 2023). 그리고 정부(행정안전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 어린이 보호구역 736곳(167㎞)에 

방호울타리(안전펜스)가 설치할 예정이다(Kim, 2023). 무단횡단이 빈번한데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행자용 방

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과속 우려가 있는 곳이나 내리막길, 곡선구간 등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관련 규정을 조사 ‧ 분석하고 어린

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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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규정 및 현황 분석

2.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국내 규정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보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보도 

지침)”(MOLIT, 2021)에 따라 설치된다. 보도 지침은 보도의 안전시설을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등 도로안전시설과 노면표

시,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로 구분한다. 이중 방호울타리는 보도용 방호울타리,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난간과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 그리고 횡단 방지용 방호울타리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고자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와 횡단 방지용 방호울타리 그리고 보행자의 길 

밖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은 자동차의 충돌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MOLIT, 2021, 2022). 따라서 차량의 보도 진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보도와 차도 경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나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보도 지침은 방호울타리 종

류와 설치 목적 그리고 주요 설치 위치를 설명한 후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

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MOLIT, 2022)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침은 차량 방호울타리에 대한 자세한 성능기준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도용 방호울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능평가 기준이 없어,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일반적으로 차량 방호울타리로 설치한다. 그러나 지침은 초등학교, 유치원 부근 

어린이 통학로로 사용되는 도로에는 반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보도와 차도를 시각

적으로 분리하는데 목적이 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침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차량의 속

도가 낮은 도시 내 도로에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어, 통행차량 제한속도가 30 km/h 이하인 어린이보

호구역에는 대부분 차량 방호성능이 고려되지 않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일명 디자인휀스)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대부분 무단횡단 방지목적으로 설계 ‧ 제작되고, 성능인증 제도가 없어 제품별로 구조성능

이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기존 제품에 도색만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

다. Fig. 1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제품 중 하나이다. Fig. 2는 2023년 4월 부산시 영도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사진으로, 약 1.5 tonf 중량의 원통형 화물에 부서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모습이다. 경사

진 도로 위에서 작업 중인 지게차가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현

장에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낙하물의 보도 진입을 막지 못했다.

Fig. 1. Example of advertisement for barrier in child protection are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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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maged barriers in child protection area (source: National Police Agency)

2.2 일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책

일본은 2006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여, 2020년 3월 Fig. 3과 같이 “통학

로 스쿨존 안전대책 정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JCATSLM, 2020).

 

Fig. 3. Japan school zone safety measures maintenance guidelines (JCATSL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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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보도 폭이 2.0 m 이상인 경우, 차량용 방호울타리(C종)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가드 파이프형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권고하였다. 여기서 C종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가장 낮은 충격도 

등급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도 폭이 1.0 m 이상~2.0 m 미만인 경우, ‘고

강도의 보행자 자전거용 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하였다. ‘고강도의 보행자 자전거용 울타리’는 1 tonf의 소형 승용차의 충돌

을 가정하고 기존 보행자 및 자전거용 울타리를 고강도로 개량한 것으로, 울타리 폭이 115 mm로 얇아 보도 폭을 보다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보도 폭이 1.0 m 미만인 경우, 중앙선을 없애고 일방향 차량통행을 검토하고, 지형 상황이 부

득이한 경우는 보도를 한쪽으로만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는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승용차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차량이 많아 생활도로용 방호울타리의 방호성능 확인을 위한 별도의 실물충돌 시험조건을 제시하였다(JCATSLM, 

2020). 생활도로용 방호울타리는 강도성능만 확인하며, 8 tonf 차량을 40 km/h 속도와 10도 각도로 방호울타리에 충돌시키

는 조건이다. 연구소에서 검토한 생활도로용 방호울타리는 최대 94 mm의 변형이 발생했으나, 차량은 울타리를 돌파하지 않

고 울타리를 따라 진행하여 차량 방호울타리 강도성능기준을 충족하였다.

2.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현황

지침에 따르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 N/m(100 kgf/m), 측면에는 직각 방향으로 

2,500 N/m(250 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MOLIT, 2022). 이는 일본의 보행자 자전거용 울타리 설계기준과 

같은 조건이다(JRA, 2021). 다만, 일본은 보행자 자전거용 울타리의 기초에 대한 표준적인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Fig. 

4는 일본 보행자 자전거용 울타리 설치도면 중 하나이다. 울타리 지주를 지반에 설치하고자 지주 주위를 콘크리트로 채워 

지반에 고정하는 독립기초의 크기는 가로 400 mm × 세로 400 mm × 깊이 600 mm이고, 지주의 근입깊이는 400 mm이다

(JCATSLM, 2020).

Fig. 4. Japanese crossing prevention fence installation standard drawing (JCATSLM, 2020)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상부구조에 대한 수직력과 수평력 조건만 있을 뿐 별도의 기초 설치 기준을 제시

하지 않고 있어, 업체들 마다 나름대로 기초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Fig. 5는 국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도면 중 하나이다(PPS, 2023). 지주가 설치되는 독립기초는 200 mm × 200 mm 면적으로 깊이가 200 mm 

인 총 체적 8,000 cm3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Fig. 4의 일본 독립기초 총 체적 96,000 cm3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

이다. 또한 Fig. 6 같이 독립기초 면적이 200 mm × 200 mm 도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콘크리트 슬래브가 아닌 자전거도로 

포장면에 앵커볼트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자재강도가 아무리 강하여도 기초가 부실하면 외력에 충

분히 저항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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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Korean crossing prevention fence installation standard drawing (PPS, 2023)

Fig. 6. Pedestrian protective fence installation status (in case of abnormal installation)

3. 제도 개선 필요 사항

우선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자재 성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지주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 독립기초 표준시공도

를 일본 수준으로 신속히 제정 공표해야 한다. 이후 제정된 독립기초 표준시공도가 국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구조조건에 적

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독립기초 표준시공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량방호성능이 고려되지 않은 방호울타리는 방호란 단어를 제외하여 안전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리고 보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종류를 기존 보도용 방호울타리와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에서 보도용 방

호울타리, 어린이보호구역용 방호울타리, 도로횡단 방지용 울타리, 난간 등으로 세분화하여, 차량방호성능이 고려된 방호울

타리와 보도 이탈 방지를 위한 울타리와 난간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다.

향후 체계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성능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도로 조건에 따라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

는 기준과 일반 울타리를 설치하는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보도 조건(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따른 방호울타리 성능기준

(허용 최대변형량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용 방호울타리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성능인증 시험방법 마

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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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

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소정의 차량방호성능이 검증된 방호울타리를 신속히 개발하여 어린이보호구역용 방호울타

리 성능기준과 시험방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4. 향후 연구 필요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 기준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

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차량 주행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어린보호구역용 

방호울타리에 적합한 충격량 기준과 실물충돌시험 차량충돌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기존 차량 방호울타리 최저 성능기

준(SB1)보다 충격량이 작은 새로운 차량방호 성능기준이 될 것이며, 향후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차량방호 성능기준에도 많

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보도는 대부분 도로와 연석으로 구분되며, 연석높이로 보도가 설치된다. 따라서 차량이 도로에서 보도로 진입할 

경우 연석도 소정의 차량방호기능을 발휘하므로, 연석 단면 형태에 따른 차량방호성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석의 높이

와 모양 그리고 차량 충돌조건에 대한 충분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에 적합한 연석 단면 개발도 가능하

다. 또한 횡단보도 입구에 설치되는 차량진입방지용 단주(短柱, Bollard)도 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에 일정수준 저항할 수 있

다. 차량 방호울타리와 함께 단주도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방호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차량 방호단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로에 설치되는 차량 방호시설은 보행자의 접촉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어 방호울타리 후면은 신체 접촉할 경우 

찰과상 위험이 높다. 그러나 보도에 설치되는 방호시설은 보행자와의 신체접촉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어

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이동 중에도 장난이 심한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신체접촉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찰과상이나 여름철 화상 등과 같은 보행자의 신체접촉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5. 결 론

최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적합한 방호울타리 개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조사된 바 없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방

호울타리 설치 기준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방호울타리 뿐만 아니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에 대한 세

부적인 규정도 없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제품의 품질에 편차가 크고, 저가입찰에 방식을 적용할 경우 방호성능이 미흡한 방

호울타리가 설치되기 쉬운 환경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환경과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면밀히 조사 ‧ 분석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적합한 방호울타

리 성능평가기준과 실물충돌시험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용 또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에 대한 

성능기준과 평가기준이 새롭게 제정된 이후 중요사항을 개정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

서 성능평가기준을 제정할 때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과 관련 연구가 필요하고 판단하였다.

(1) 제도 개선 관련

우선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자재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주 설치를 위한 독립기초 표준시공도를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한 차량 방호성능이 고려되지 않은 방호울타리는 방호란 단어를 제외하여 안전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표현

하고, 보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종류를 보도용 방호울타리, 어린이보호구역용 방호울타리, 도로횡단 방지용 울타리, 난

간 등으로 세분화하여, 차량방호성능이 고려된 방호울타리와 보도 이탈방지를 위한 울타리와 난간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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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소정의 차량 방호성

능이 검증된 방호울타리를 신속히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 향후 연구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 기준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

해 과학적인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차량 주행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실

물충돌시험을 통해 어린보호구역용 방호울타리에 적합한 충격량 기준과 실물충돌시험 차량충돌조건을 설정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보도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보행자와의 신체접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안전시설

은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엄격한 신체접촉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찰과상이나 여름철 화상 등과 같이 보행자와의 

신체접촉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도로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과 횡단보도 출입구에 설치되는 차량

진입방지용 단주(短柱, Bollard)도 일정수준의 차량 방호성능을 발휘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체계적인 연구가 하루라도 빠르게 이

루어져 더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희생되는 어린이가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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